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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40도 한파에 콧물 흘리며 예배드려 봤나
요…”
 이현성  승인 2022.11.24 18:32

창립 30주년 맞은 몽골 첫 ‘한인’교회 이상수 목사 단독 인터뷰
“한인 뿐만 아니라 현지인과 다문화 가정도 돌봐”

울란바타르 한인교회 1~4대 담임목사 부부가 30주년 감사예배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이 현재
울란바타르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상수 목사. 울란바타르 한인교회 제공

 

몽골 최초의 한인교회인 울란바타르 한인교회(이상수 목사)가 서른 살을 맞았다. 지난 20일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예배에는 초대 담임이었던 안교성 목사부터 현재 담임인 이상수 목사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친 역대 담임목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 주몽골한국대사관, 몽골한인회, 몽골상공인회 관계자 등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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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울란바타르 한인교회가 30년간 걸어온 길은 평탄하지 않았다. 개척 당시 울란바타르 한인교회 목회를 맡

겠다고 나서는 이는 없었다.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선교가 아니라 해외에서 한인을 섬기는 사역

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 울란바타르 한인교회에 헌신한 네 명의 목사가 있다. 초대 담임인 안교성 목사를 시작으로 2000년

7월 부임한 안광표 목사, 2016년 10월 바통을 이어받은 김봉춘 목사에 이어 현재 이상수 목사가 2020년

1월부터 시무하고 있다. 울란바타르 한인교회는 몽골 선교사 자녀인 악동뮤지션 멤버(이찬혁·이수현)가

다녔던 교회로도 유명하다. 올해 서른 살이 된 울란바타르 한인교회의 어떤 모습일까. 담임인 이 목사를

전화와 SNS로 만났다. 다음은 이 목사와 나눈 일문일답.

 

 

 

이상수 울란바타르 한인교회 목사가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울란바타르 한인교회 유튜브 채널에
는 24일 기준 659번째 새벽기도회 영상이 올라와 있다. 울란바타르한인교회 유튜브 영상 캡처

 

-울란바타르 한인교회 담임목사를 맡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울란바타르 한인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다. 그 당시 이 교회는 전임 목사가 사임하고 1년 가까이 목회자

가 없는 상황이었다.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이 교회 협동 목사로 학생부와 청년부를 섬겼다. 그때의 기



억과 추억이 너무 좋았다. 영하 30도의 날씨에도 따뜻했던 새벽기도회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하나님

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곳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됐다.”

-2020년 1월 부임 직후 코로나19가 확산됐을 시기인데.

“부임과 동시에 코로나로 예배가 막혔다. 몽골 정부는 대면 예배를 불허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첫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러시아 막사를 리모델링한 교회는 인터넷 통신이 원활하지 않

았다. 별수 없이 스마트폰 테더링을 활용해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교회는 난방 시설도 엉망이었다. 바깥

이 영하 40도였는데,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손발이 얼고 콧물도 났다.”

-코로나 확산에 어떤 식으로 목회 활로를 모색했나.

“유튜브를 적극 활용했다. 일례로 새벽기도회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새벽기도 영상을 제공했다. 창세기부

터 통독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시편까지 660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한참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는 코로

나 극복 희망 메시지 카드를 만들어 공유했다. 큰 힘이 됐다는 반응이 곳곳에서 나오기도 했다.”

 

 

 

 

 



울란바타르 한인교회 선교부가 지난 10월 27일 바양델게르 교회에 방문해 겨울 나기 월동준비를 마치고 다과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울란바타르 한인교회는 석탄 4t, 난로, 특별 헌금 전달하고 교회 천막을 수리했다. 울란바
타르 한인교회 제공

 

몽골에 첫 한인교회가 세워진 시점은 공산주의 체제였던 몽골이 개방된 직후인 1992년이다. 한국 선교

사들이 몽골행 티켓을 끊은 시점도 이때부터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몽골 땅을 밟을 때 이단·사이비 단체

도 몽골에 덩달아 들어왔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규정한 주요 이단·사이비 단체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몽골 내 이단의 세력 확장을 얼마나 실감하는가.

“몽골에 들어오는 이단·사이비들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몰몬교와 통일교 등이

몽골에 들어왔다. 최근에는 구원파와 신천지 등이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 구원파는 젊은 대학생을 대상으

로 포교하고 있는 한편 신천지는 현지인 교회에 침입해 소속을 속인 채 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울란바타르 한인교회는 이단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단·사이비 단체가 한인 사회에 비집고 들어오기란 쉽지 않다. 교류할 인원이 한정된 한인사회에서 이

단 활동을 하는 신자는 쉽게 발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지인이 다니는 교회가 비상이다. 울란바타르

교회는 이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예방 교육과 함께 이단 관련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다.”



-교회의 사역 범위가 궁금하다.

“울란바타르 한인교회는 한인 뿐만 아니라 몽골 현지인을 대상으로도 사역하고 있다. 교회에 다문화 가

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인만이 아니라 이들도 잘 돌보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아울러 울린바타르 한

인교회에서 2014년에 개척한 교회가 있다. 이 교회의 몽골인 목회자들은 사례도 없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인 목사에게 사례금을 지원하고 예배당도 건축할 계획이다.”

 

 

 

 

 



울린바타르 한인교회에서 2014년에 개척한 바양델게르 교회 내부. 울란바타르 한인교회 제공

 

-한국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나.

“울란바타르 한인교회는 민족과 이념을 넘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특별히 교회 설

립 30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교적·복음적 각오를 다진다. 한인과 몽골인 모두 적극적으로 섬기겠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명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해 달라.”

이현성 인턴기자 jong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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